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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공태현(골프산업과 2년)이 제21

회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올랐다

국가대표공태현은지난22일경북경산

대구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남

자부마지막날4라운드에서 3오버파 75타

를 기록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우승

했다

첫 라운드부터 선두에 나선 공태현은 4

라운드내내안정적인플레이를보이며 3

언더파 285타로 준우승한 김일수(영동산

과고 2년)를 6타차로멀찌감치따돌렸다

공태현은 역대 송암배 우승자들의 사

진이 걸린 것을 보며 부러웠는데 이제 제

사진도걸린다니감동이라며 인천아시

안게임에국가대표로출전하는만큼반드

시금메달을목에걸겠다고말했다

공태현은다음달 25일부터 28일까지인

천 드림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인천아시

안게임에 나선다 앞서 다음달 1014일

에는 일본 가루이자와골프장에서 개최되

는 남여 세계 아마추어 골프팀 선수권대

회에도태극마크를달고출전한다

그는지난해전국체육대회에서광주최

초로골프단체전과개인전에서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올랐다 또지난 2월에는대

한민국스포츠발전에기여한공로로체육

인들의 최고의 상인 2014 대한체육회 체

육상을수상했다

여자부에서는여중생골퍼성은정(안양

여중 3년)이 쟁쟁한 국가대표와 상비군을

제치고우승파란을일으켰다

성은정은 최종합계 14언더파 273타를

기록 11언더파 277타로의성적을낸함평

골프고 임은빈(2년국가대표)을 4타차로

밀어내고우승컵을들어올렸다

오세영(서강고 3년)과 주혁(동일전자정

보고 2년)은 288타로 공동 8위 박형욱(송

정중 3년) 292타로 20위를 차지했다 여자

부에서는 금호중앙여고 김우정(1년)과 최

은송(2년)이 292타와 299타의성적으로각

각 16위 33위에랭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태현아마추어골프최강자등극

송암배선수권 9언더파우승

인천 아시안게임금따겠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이다수의메달을수확하며광주

전남 생활체육의 기상을 떨쳤다 대축전

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사흘간강원

도일원에서열렸다

광주시선수단은동호인과임원 700여

명이참가해금메달9개은메달10개동

메달 13개를획득했다

김원김강미는 자전거 도로부문 개인

전에서 우승했다 여자 줄넘기 긴줄함께

뛰기와배구여자부 검도단체여자부도

정상에 올랐다 인라인스케이팅에서는

중년부 1000m와계주 2400m에서 1위로

골인했다

광주선수단중최고령참가자는게이트

볼 대표로 출전한 92세 김영후 옹이고 최

연소자는씨름대표10세송태곤군이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2년

출전 제한으로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

었는데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광

주 생활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동호인들

의 열정과 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

했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에서

는 36개 종목에 1200여명의동호인과임

원이참가했다 전남선수단은세월호참

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

여 화합상을수상했다

전남은 전통 효자종목인 등산(어르신

부 여 6165세부 일반 남자 5155세

부 여자 4650세부)에서 3개의 금메달

을 획득했다 또 씨름 여자 무궁화부 육

상남자 50대와 60대포환던지기 태권도

겨루기 그라운드골프 여자 개인전에서

도우승을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전국생활체전서 金의환향

지난 21일 강원도속초시종합경기장에서열린전국생활체육대축전개막식에서광

주시선수단이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등을알리며입장하고있다

광주시생활체육회제공

광주 FC가 대구

원정에서 승부를 가

리지못했다

광주 FC가 지난

2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K리그 챌

린지 23라운드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00으로무승부를기록했다

올 시즌대구와의상대 전적은 1승1무

1패가됐다

지난 주 최하위충주험멜과의홈경기

에서도 00을 기록했던 광주는 두 경기

연속무승부에그쳤다

5경기 연속 무패 행진(2승3무)은 이어

갔지만 7승9무7패(승점 30)가 된 광주는

그대로 6위자리에머물렀다

초반부터 대구가 거세게 광주를 공략

하면서어렵게경기를풀어갔다

마철준을중심으로수비진은최근 4경

기를 1실점으로막은 짠물수비가가동

되면서 광주가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막

아냈다

광주는후반전볼점유율을높이며본

격적인 골사냥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기

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무득

점으로경기를마무리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대구와무승부리그 6위

K리그챌린지 23라운드

김홍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오는 27일이임한다

김상임부회장은지난2010년 11월부터

3년10개월간 상임부회장직을 맡아 광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음달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김 상임부회장

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팀과 17

개 학교팀을 창단하고 국민체육진흥공

단 사이클팀카누팀을 광주 연고팀으로

유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배구등산등메달다수획득

김홍식체육회상임부회장

27일 이임후학양성매진

제21회 송암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우승한성은정(왼쪽부터)과우기정대회

장공태현

광주체육중고교와 조선대학교가 전국

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무더기로

수확했다

광주체육중고(교장 김성남)는 지난 20

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

학생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와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획득했다

정주은(2년)은 남고부 그레코르만형 63

 결승에서 윤현철(충북체고 3년)을 12

4로제압테크니컬풀승을거뒀다

김명탁(3년)은 그레코르만형 97에서

이인재(경기체고 1년)를 94로 이겨 금메

달을목에걸었다

여자부에서는 광주체육중 박은영(3년)

이 자유형 51 결승에서 고등학생인 이

지현(경남체고 2년) 80으로 누르고 금메

달땄다

조선대(총장서재홍)도메달 5개를일궜

다 조선대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강

원도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대학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수확했다

이명진(2년)은 남자대학부자유형 65

결승에서최은빈(관동대 1년)을 144로제

압 테크니컬풀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

었다 송현식(4년)은 자유형 57 결승에

서민현기(한국체대 4년)에게 314로패해

은메달을그쳤다 양세진(1년)과 권정솔(2

년) 최진택(4년)은그레코르만형 71 80

 98에서각각은메달을추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대>

레슬링 광주 전국대회메달 12개 수확

광주체육중고 금3 은2 동1

조선대금1 은4 동1 획득


